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 하성곤 요제프    408-497-2061

주님 공현 대축일                                                             2022년 1월 2일(제514호)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온라인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평일 미사 후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 아 세 례 일시 중단

입당_487 봉헌_210 성체_156, 498 파견_485 / 해설_손영채(아녜스) 제1독서_정주영(프란체스코) 제2독서_정지현(세실리아)
Narrator_Robert Strawn   1st Reader_Rolly Bantugan    2nd Reader_7-8th   Prayer_Susan Chough 

입 당 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 서 |   이사 60,1-6   Isaiah 60:1-6
화 답 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Psalms 72:1-2, 7-8, 10-11, 12-13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
   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O God, with your judg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ment.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
   소서. ◎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The kings of Tarshish and the Isles shall offer gifts; the kings  
   of Arabia and Seba shall bring tribute. All kings shall pay    
   him homage, all nations shall serve him.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제 2독 서  |   에페 3,2.3ㄴ.5-6   Ephesians 3:2-3, 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
복    음 |   마태 2,1-12   Matthew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
러 왔노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아기로 오신 하느님이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

셨음을, 오늘, 별의 인도로 만백성 앞에 드러내 보이신 

주님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동방의 세 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카

나의 혼인 잔치에서 표징이 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났다는 점입

니다. 그러면, 주님 공현 대축일에 기억하는 이 사건들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째서 중요한 사건이 될까

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고

백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

리를 빚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탄은 그 하느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대사건이고, 오늘 주님 

공현은 그 아기가 실은 하느님이심을 세상에 널리 드

러내는 사건입니다.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변

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약하디약한 존

재입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약한 

갓난아기가 방실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약하디약한 갓난아기는 보

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있는 ‘착한 본성’(善性)을   

                                                 

일깨웁니다.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지만, 더불어 엄마, 아빠도 아기들을 키우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그러나 고단한 삶의 긴 여정 속에 많

이 퇴색되고 잃어버린 착한 본성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우리도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전례력으로는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

을 경배한 주님 공현 사건을 대축일로 기리고, 그다음 

주일에 주님 세례 축일을 보낸 후, 일상의 연중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연중시기를 통해 그 사랑을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의미가 전례력 안에 담겨 있는 듯합

니다.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어 가장 여리고 약한 모습

으로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시는 하느님,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또 

한 분의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5분 묵상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이 잘 알고 지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평생 동안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청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해 가

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청년은 마

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자신을 

거절한 이유를 알려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인으

로부터 온 회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

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

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당신에게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

렸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공현대축일로 성탄시기를 끝낸 교회는 이제 연

중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

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공생활 중의 일부를 들려

줌으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

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

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에 굶주린 이

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시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  

                                                   

게 새로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

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을 위해서 오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

고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

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관대하고 

친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

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굿뉴스에서-

 

http://www.tvkcc.org/commitments/


     공지사항

                              

 

         

∎우리 공동체의 사목 목표: 말씀 · 기도 · 감사 & 선교
   - 새해를 맞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에 ‘선교’를 추가하여  
     우리 공동체가 중점적으로 실천할 사목 목표를         
     완성했습니다.
   - 2022년 새해를 말씀, 감사, 기도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1월 주요 전례 일정
   - 1월 2일(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월 4일(화): 미사 없음
   - 1월 6일(목): 성시간
   - 1월 9일(일): 주님 세례 축일

∎한국 천주교회의 4대 의무 축일 안내
   - 대상: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이동),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 의무 축일에는 평일이어도 미사 참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미사 지향 봉헌은 받지 않고       
     공동체 모두를 위한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봉사직 임명
   - 봉사자: 조경아 글라라
   - 봉사직: 본당 사무장
   - 봉사를 수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판공성사 기간 연장 안내
   - 아직 성사를 보지 못하신 신자들을 위하여 1월         
     30일(주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 시간: 평일 미사 및 주일 미사 전 30분간.
   - 고해소 앞에 성사표(공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주소 변경 안내
   - 본당으로 우편물을 발송 하실 경우 아래 주소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12월 주일학교 겨울방학
   - 겨울방학: 2021년 12월 26일 - 2022년 1월 9일
   - 개학: 2022년 1월 16일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성탄미사: $3,180, 구유예물: $1,946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경식(11,12), 박승희(1-12), 배예자(10-12), 서은식(10-12),  
     신계완(1-12), 이용호(11,12), 장진환(1-12/2022),         
     조상호(11,12), 조희진(9-12), 채성우(1-3/2022),          
     하성곤(10-12), 함형수(1-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신계완(1-12), 이용호(11,12), 장진환(1-12/2022),         
     채성우(1-3/2022), 하성곤(10-12)
   - Bishop’s Appeal
     신계완(1-12), 이용호(11,12), 장진환(1-12/2022),         
     채성우(1-3/2022), 하성곤(10-12)
   - 성전기금(Church Building Fund )
     김지용, 서은식, 주영근, 황종영
   - 감사헌금 계상진
   - 꽃봉헌 김순심
   - 1월 2일 새해 떡 봉헌 
     박일신 & 박선자 가정, 김국진 & 김혜숙 가정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665 $222 $8,140 $410 $380 $15,943

                                  
                                  참된 형제애 For true human fraternity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시다.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0분
    - 평일(화, 목, 금):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